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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21줄 최대 25줄/약 200자/함초롬 바탕/10pt/양쪽정렬/줄간격 1.0pt) 페르소나(persona)는 인간이 소유한 자아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현대 예술가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으로 페르소나는 회화 구성의 내적작용을 한다. 초기 사진작업에서 예술가들이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내적요소를 표현하려 한 것과는 반대로, 현대 예술가는 사진에서 표현된 내적 자아가 조작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종류의 조작 결과를 유추하거나, 왜 그러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진과 사회, 그리고 사진과 개인 간의 관계를 풀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방식으로 독특한 페르소나를 전개한 5명의 사진 예술가들을 선택하고, 각 예술가들이 다양한 작업을 통해 페르소나를 적용한 방법이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사진과 페르소나의 관련성과 이를 반영한 현대 사진에서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페르소나(persona)는 인간이 소유한 자아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현대 예술가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으로 페르소나는 회화 구성의 내적작용을 한다. 초기 사진작업에서 예술가들이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내적요소를 표현하려 한 것과는 반대로, 현대 예술가는 사진에서 표현된 내적 자아가 조작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종류의 조작 결과를 유추하거나, 왜 그러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진과 사회, 그리고 사진과 개인 간의 관계를 풀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방식으로 독특한 페르소나를 전개한 5명의 사진 예술가들을 선택하고, 각 예술가들이 다양한 작업을 통해 페르소나를 적용한 방법이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사진과 페르소나의 관련성과 이를 반영한 현대 사진에서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페르소나(persona)는 인간이 소유한 자아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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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GilDong (Times New roman/11pt/우측정렬)


(영문 200자 이상 250자 미만/Times New Roman/12pt/줄간격 160) The aspect of picture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to express persona became the main factor which inspires modern artists. On the contrary to early artists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who had tried to express the internal of the image from just taking one's picture and recording it , modern artists cognize that the inner of oneself expressed in photograph has been manipulated. And inversely, by analogizing the outcome those kind of manipulations and directions can bring or by analogizing the motive why those manipulations have been made, they try to explore about relation between photograph and society. The aspect of picture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to express persona became the main factor which inspires modern artists. On the contrary to early artists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who had tried to express the internal of the image from just taking one's picture and recording it , modern artists cognize that the inner of oneself expressed in photograph has been manipulated. And inversely, by analogizing the outcome those kind of manipulations and directions can bring or by analogizing the motive why those manipulations have been made, they try to explore about relation between photograph and society The aspect of picture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to express persona became the main factor which inspires modern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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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함초롬바탕/12pt/진하게/왼쪽정렬)

(함초롬 바탕/10pt/양쪽정렬/첫줄 들여쓰기/행간170)1839년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사진은 새로운 예술적 표현의 도구가 되었다. 사진발달의 초창기에 초상사진이 우세하면서 사진이란 현실을 그대로 포착하는 듯 여겨졌으나, 본래 사진이란 것은 현실의 한 순간만을 재현하는 것으로 실체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실체의 한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사진의 이와 같은 속성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persona)'의 본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Ⅱ. 사진에서 페르소나적 표현(함초롬 바탕/12pt/진하게/왼쪽정렬)

1. 인물사진의 발달과 전개 (함초롬 바탕/11pt/진하게/왼쪽정렬)
(본문내용/함초롬 바탕/10pt/양쪽정렬/줄간격 170/첫줄 들여쓰기)초상화는 사람의 용모나 자태를 그린 그림을 말한다. 오늘날 사진에 의한 초상이 일반화되기 전에 초상화는 사진의 역할을 대신 선행했던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노력은 고대의 초상조각에서 시작하며, 초상화가 성행하게 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18세기 후반에 새로운 신분계층인 중산층의 초상화에 대한 요구와 오늘날의 사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초상화와 초상사진은 그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과 아울러 그 시대의 시대적인 정신을 기록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욕망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footnoteRef:1]  [1:  김석원, 『사진, 미술을 초대하다』, 아트북스, 2007, p.44. (함초롬바탕/글자크기 9pt/줄간격160)
] 

[image: EMB000012b07965](이미지 2개 가로 배치)[그림1] Cindy Sherman, Unititled Film Still #14, 1978
[제목 HY 견고딕/8pt](이미지 크기 70x50 mm 이내, 이미지 해상도 최소 200dpi, 캡션 글자크기 8pt)(이미지 설명 한글/함초롬 바탕, 영문/Times New Roman/8pt)(그림의 캡션은 가운데 위치)

[image: EMB000012b07965][그림2] Cindy Sherman, Unititled Film Still #14, 1978
[제목 HY 견고딕/8pt](이미지 크기 70x50 mm 이내, 이미지 해상도 최소 200dpi, 캡션 글자크기 8pt)(이미지 설명 한글/함초롬 바탕, 영문/Times New Roman/8pt)(그림의 캡션은 가운데 위치)



2. 인물사진의 발달과 전개 (함초롬 바탕/11pt/진하게/왼쪽정렬)

페르소나(Persona)는 에트루리아어 ‘phersu'에서 연유한 라틴어로 '가면' 혹은 '캐릭터'를 뜻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으며, 이후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제2의 자아'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이를 분석심리학적인 용어로 발전시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페르소나는 자아를 덮어 주는 것이며 외부에 표출되는 개인의 이미지를 말한다. 
페르소나(Persona)는 에트루리아어 ‘phersu'에서 연유한 라틴어로 '가면' 혹은 '캐릭터'를 뜻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으며, 이후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제2의 자아'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이를 분석심리학적인 용어로 발전시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페르소나는 자아를 덮어 주는 것이며 외부에 표출되는 개인의 이미지를 말한다. 페르소나(Persona)는 에트루리아어 ‘phersu'에서 연유한 라틴어로 '가면' 혹은 '캐릭터'를 뜻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으며, 이후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제2의 자아'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이를 분석심리학적인 용어로 발전시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페르소나는 자아를 덮어 주는 것이며 외부에 표출되는 개인의 이미지를 말한다. 

(이미지 1개 배치)
[image: EMB000012b07965]
 
[그림 3] Cindy Sherman, Unititled Film Still #14, 1978
[제목 HY 견고딕/8pt](이미지 크기 100x70mm이내, 이미지 해상도 
최소 200dpi)(이미지 설명 한글/함초롬 바탕, 영문/Times New Roman/8pt)
(그림의 캡션은 가운데 위치)

페르소나(Persona)는 에트루리아어 ‘phersu'에서 연유한 라틴어로 '가면' 혹은 '캐릭터'를 뜻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으며, 이후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제2의 자아'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이를 분석심리학적인 용어로 발전시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페르소나는 자아를 덮어 주는 것이며 외부에 표출되는 개인의 이미지를 말한다. 페르소나(Persona)는 에트루리아어 ‘phersu'에서 연유한 라틴어로 '가면' 혹은 '캐릭터'를 뜻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으며, 이후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제2의 자아'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이를 분석심리학적인 용어로 발전시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페르소나는 자아를 덮어 주는 것이며 외부에 표출되는 개인의 이미지를 말한다. 
페르소나(Persona)는 에트루리아어 ‘phersu'에서 연유한 라틴어로 '가면' 혹은 '캐릭터'를 뜻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으며, 이후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제2의 자아'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이를 분석심리학적인 용어로 발전시켜,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페르소나는 자아를 덮어 주는 것이며 외부에 표출되는 개인의 이미지를 말한다.



	구분 
	가
	나

	1
	표예시
	sample

	2
	표예시
	sampler


[표 1] 표설명 (표의 캡션은 가운데 위치)
[제목 HY 견고딕/8pt] (표설명 한글/함초롬 바탕, 영문/Times New Roman/8pt)



Ⅴ. 결 론 (함초롬 바탕/12pt/진하게/왼쪽정렬)

사진은 한 순간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만 현실을 포착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진은 대상의 한 일부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의 전체를 전달하는 듯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수천 개의 여러 모습 중에서 단지 한 면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일종의 가면극, 즉 페르소나의 특성과 흡사하다. 본 논문은 이처럼 사진과 페르소나의 유사점에서 출발하여 여러 현대 미술가들이 사진을 이용해 페르소나의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진의 예술적 변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진이 본래 기록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내면을 보여주는 예술적 매체로 여겨지게 되었듯이, 페르소나 역시 초기에는 수렵을 위한 변장이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현대 심리학 및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페르소나를 현대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다섯 명의 작가들은 마치 심리학자 혹은 사회학자와도 같이, 사진을 통해서 개개인의 페르소나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예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디 셔먼은 일부러 조작사진이라는 흔적을 남김으로써, 현대에 있어서 초상사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면극일 뿐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으며, 니키 리는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분장한 사진을 통해서 한 개인의 개성이나 혹은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특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역할극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한편 토모코 사와다는 엄숙한 초상사진의 영역을 연극적인 분장의 실험실로 변모시키며, 신원확인용 사진조차도 얼마든지 페르소나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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